
“시각장애인도 동행인 없이 즐기는 미술관”

GIST, AI 자율주행 로봇 기반
전시 관람 지원 서비스 시범 운영

- 시각장애인 위한 AI 자율주행 로봇 기반 전시 관람 지원 서비스 4월 20일부터 10일간 시범 운영… 

서울역 앞 ‘모두미술공간’ 전시 《관계의 기술 : 기꺼이 기어이 기대어》에서

- 연구개발 성과 실제 전시 현장 적용… 공공 확산 가능한 문화기술 서비스 모델 고도화 추진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 안내 로봇.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전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한국문화기술연구소(소장 윤정원)가 한

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방귀희) 모두미술공간과 함께 시각장애인 관람객의 전

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로봇 기반 전시관람 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

다.

‘모두미술공간’은 서울역 앞에 위치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전시공간으로, 장애

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2024년 12월 개관 이후 전시 

관람 환경 개선과 시·청각 등 장애 유형별 접근성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이번 운영은 한국문화기술연구소가 수행한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과제(과제명: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 맞춤형 전시 관람 컨시어지 서비스 개발, 

2023.8.1.~2025.12.31.)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실제 전시 현장에 적용한 사례로, 연



구성과가 실질적인 문화서비스로 구현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기반 전시 관람 지원 서비스는 2026 모두공감기획전 

《관계의 기술 : 기꺼이 기어이 기대어》를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10일간 시범 운

영된다.

▲ 2026 모두공감기획전 《관계의 기술 : 기꺼이 기어이 기대어》행사 포스터.

이번 전시는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방식과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는 배려를 주제

로, 타인을 살피고 돌보는 ‘관계 맺기’의 가치를 조명한다.

특히 장애를 개인이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닌, 서로를 연결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

한 공동체적 토대로 재해석하고, 각자의 고유성을 유지하며 관계 속에서 공존하는 

방식을 탐색한다.

이번 시범 운영은 연구소가 지난 1월 29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체결한 업무협

약(MOU)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으로, 시각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와 전시 

접근성 강화를 위한 협력의 일환이다.



이 서비스는 로봇이 관람객의 이동 동선을 따라 안내하고, 위치와 전시 맥락에 맞

춘 음성 해설을 자동으로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 관람객이 별도의 동행 없이도 

전시를 자율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전시 공간과 작품 정보를 연동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관람객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고, 작품과 공간에 대한 상세한 음성 해설을 통해 전시 이해도를 높일 것으

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시 운영자가 서비스 콘텐츠를 직접 생성·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전시 

주제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 구조를 갖춘 것도 특징이다.

연구소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사용자 경험과 서비스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

고, 이를 기반으로 전시장 및 공공기관으로 확산 가능한 서비스 모델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윤정원 소장은 “이번 시범 운영은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현장 

서비스로 연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전시 관람 지원을 포함한 다

양한 문화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는 문화산업진흥법 제17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부 소속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으로 지정돼, 국가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문화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